
4월 29일 생방송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생방송 수요예배 중 소요사태로 인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갑자기 설교를 하

시게 된 교역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중요한 전환기에 흑암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을 느끼고 더더욱 긴장하여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태의 발생은 과거 평대협 활동을 했던 일부 회원들이 그때 당시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선생님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하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불만을 품고 갑작

스럽게 행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육은 묶이지만 영이 사는 길을 택했으니 절대 누구때문이라고 

싸우지 말고 하나되어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은 ‘ 섭리역사 30년 

동안 외친 것만큼이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때 모두 풀고 회개하고 섭리사의 누가 

어떠하다고 소문난 것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로 권사단 말씀 중에 정조은 순회목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최고 충성자

인데도 모르면 오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일을 당하시기 전에 정 조은 순회목사에게 책 쓴 것을 주면서 만일 내

가 못 나타나면 네가 섭리사에 말씀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돌아와 보

니 섭리사에 난리가 나 있었다했습니다. 돈을 횡령했다. 이렇다. 저렇다 하며 너무 막아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했다 했습니다. 다 예비해 놓았는데 무지 속에 상극세계가 일

어났었다고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천국성령운동을 앞두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 하늘앞

에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더 더욱 기도로 영육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태는 

잘 수습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조은 순회목사님이 선생님과 겪은 생생한 간증은 금요집회때 

들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